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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日本)의 한국형(韓國形) 모내기노래

李    素    羅

(문화재전문위원)

         1. 序                                           4. 結

         2. 이나기와形과 상사形 모심는 소리             5. 악보와 가사

         3. 親子唄와 慶尙道 모노래                      6.日本語 要約)

1. 서(序)

  한국의 농요를 연구해 오면서 백제문화권과 가야 내지 신라문화권의 모심는소리 민요

권이 확연히 다름을 보았다. 특히 후자의 모노래는 받음구가 없이 대구(對句) 관계의 가

사를 두패가 교창(交唱)하며 아침, 점심, 저녁노래라는 시간별 구분을 하는 것으로 개성

이 뚜렷하고 전파범위가 넓어 가야, 신라인들이 적지않게 건너가 살았다는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보름간의 제1차 일본방문을 한 것이 1991년. 동 경

(東京)의 일본민요협회 자료에서 무(無)후렴 시간별 전식가(田植歌)를 발견하고 오사까 

거주 농부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오사까의 민요학자 미기다씨(氏)(右田伊

佐雄)가 수집해 놓은 이상한 후렴구를 보고 그가 예측하는 대로 한국관련의 전식가(田

植歌)라면 그것은 한국의 모심는 소리중에서 상사류에 속한다고 판단되었다. 1993년 제

2차 조사지로 현재까지 전식가(田植歌)가 남아있다는 쥬우고꾸(중국(中國))지방의 히로

시마와 시마네껜을 택했고 그 이듬해 2월 제3차 조사에선 그밖의 지방들을 답사했다. 

마침 1994년 6월에 일본방송출판협회에서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 전(全)9권을 

CD와 함게 복간하 기로 이를 모두 구하여 볼수 있었다. 

 「일본민요대관(日本民謠大觀)」은 일본방송 NHK가 주체가 되어 1941년부터 작업한 

것으로, 1944년에 최초로 관동(關東)편을 출간하 고 1980년에 아홉번째인 구주(九州)

편을 발간하 다.

  한국의 농요에 관하여 전국적인 읍면별 녹음은 1984년에서 1989년에 걸쳐 필자에 의

해 집중실시 되었고 처음으로 일차 완료되어 농요별 민요권 설정을 비로소 가능하게 했

다.

 人力으로 논김을 매는 대신 일반적으로 제초제(除草劑)를 뿌리게 된 것은 1942년 

Zimmerman이 연구한 선택성 제초제 2, 4-D가 등장한 이후이며 한국의 농촌에도 해방 

뒤부터 제초제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다.1)

 제초제의 사용에 따라 두레로 논맬 필요성이 없어지자 두레작업노래인 논맴소리도 들

75



- 2 -

판에서 사라졌다. 필자의 답사에서 나타난 한국농촌의 두레는 모심을 때보다 논매기 때

에 집중되고 경기도, 충청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벌맬 무렵부터 두레가 섰던 것으로 보

아 논맬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은 모심는 소리의 소멸에도 적지않게 향을 주었으리라

고 생각된다. 또한 5, 6명 이상이 모인 노인정에 들르면 으례히, 술도 없이 어떻게 노래

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농민 문화의 보호층이었던 천석꾼, 만석꾼들이 

노ㆍ일전쟁을 전후해서부터 몰락해 갔던 점은2) 그 소리를 침체케 했고 6ㆍ25사변, 이농

(離農)현상, 기계이앙 등은 모낼 때의 소리를 지역에 따라 대체로 1950년∼1970년 사이 

, 논에서 사라지게 했다. 

 일본 도근현(島根縣) 대전시(大田市)의 민요수집자인 가쯔베氏(勝部義夫)는 1938년까

지도 오오다시(市)의 논에서 모심으면서 노래했던 것으로 조사된다고 한다. 도근현(島根

縣) 나하군(那賀郡) 금성정(金城町) 소국(小國)의 선소리꾼(サゲ)인 다나끼씨(氏)(전중택

차낭(田中宅次浪) ; 1904년생(年生). 男. 토민(土民))는 1932, 33년까진 5∼20인이 모내

면서 악기(태고(太鼓))없이 노래했다고 하며, 금성정(金城町) 구좌(久佐)의 선소리꾼인 

가지와라씨(氏)(: 1921년생. 남. 토민(土民))는 1938년경 우공양전식(牛供養田植)(모심기

에 앞서 모 심을 물논에 천으로 치레를 한 30마리 정도의 소들이 들어가 밝았음)때에 

태고(太鼓)를 치면서 불러본 이후론 들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도근현(島根縣) 능

의군(能義郡) 백태정(伯太町) 안전(安田)의 선소리꾼 미야모또씨(氏)(宮本信夫), 1924년

생, 男, 토민(土民))는 12인이 모를 심었는데 악기없이 하며, 1960년까진 노래했다고 한

다. 도근현(島根縣) 광뢰정(廣瀨町) 소비전(西比田)조사에서는 큰 논일 경우 15명 정도

가 모를 심으며 태고수(太鼓手) 1인과 함께 1955년까지 노래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미루어볼 때 일본에서 가장 늦게까지 모심는 소리가 불리운 지역에 속하는 시마네

껜(도근현(島根縣))에서는 마을에 따라 1940년대로부터 1960년 무렵 사이에 들녁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나가와(猪名川각) 형(型)과 상사형(型) 모심는소리 

 일본을 구주.사국.근기.중국.중부.(동해.북육).관동.동북.북해도(九州.士國.近畿.中國.中

部.(東海.北陸).關東.東北.北海道) 지방으로 나눌 때 북해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모심는소

리 악보가 있지만 필자의 조사시에 그 지역 민요 연구가나 교육청을 통해 수소문하여 

옛 선소리꾼을 만날 수 있었던 곳은 근기(近畿).중국(中國).동해(東海) 다.

 「일본민요대관」에 게재된 모내기(묘취패(苗取唄)와 전식패(田植唄))노래의 해설과 악

보, 테잎 등을 참고해 보면 일본의 모내기노래는 우리의 멕받형식보다 교창형식에 치우

친다.3) 필자의 조사지에서는 동해(東海)의 석천현 주주군 내포정(石川縣 珠洲郡 內浦

1) 「改訂 農藥學」李成煥.洪鐘旭 共著, 鄕文社 1990. p.226 참조

2) 강동진, 「한국농업의 역사」한길사 1984(1982초판) 참조

   신용하,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공동체이론」문학과 지성사 1987(1985초판) 참조

3) 「일본민요대관」에서 맥받형식의 받음구에 해당되는 예 :

   。九州편(北部) 福罔縣 譜. 19 ; (받)アサイバンサイバン

   。關東편 神柰川縣  테잎 9의 11 ; (받)エオヤ-レヤ-レヤ

   。九州편(北部) 長崎縣 譜.243 : (받1)アラヨイヨイヨイ

                                 (받2)アラヨインヨコラ

   。關東편 茨城縣 테잎 1의 8 ; (받)ハウエシヤ-レウエテンヤ-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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町)의 전식패(田植唄)만 멕받형식으로 가창되었으며 그 받음구는 아 야-레 다이소 야

-레 다이소 다. 메김구의 끝구 반복을 신호로 받음구가 나왔다. (메)에 비해 (받)이 

훨씬 짧아(메>받) 우리의 멕받형(型) 모심는소리와는 다르다.<악보 1>.

 그러나 이나기와형(型) 전식가(田植歌)는 후렴이 본문선율길이에 상당해 한국의 멕받

형 모심는소리와 상통한다<악보 2>. 상술한 오사까의 미기다씨(氏)는 그의 저서 「大阪

の民謠」뒤쪽에 이나가와형(型) 전식가(田植歌)의 후렴구(句)들을 나열하면서 뜻모르는 

말들이고 일본민요에서는 드문 3분박 리듬이 나오는 점, 부근에  한국계 신을 모신 신

사(神社)가 있는 점으로 보아 한반도로부터 유래하 을 가능성을 비췄다.4) 이 후렴구

(句)들은 끝을 시니쇼와이도요, 시니쇼와이노, 신쇼바이노, 시니쇼바이쇼, 시나쇼와이

라, 시나쇼와이나, 시나쇼와이노, 시나쇼와이노, 시나쇼오이나, 시나쇼마이요 로 맺기 

때문에 백제계(系)인 상사류 모심는소리의 받음구와 연관된다.

 상사류의 모심는소리엔 겹상사형, 농부가형, 부여형, 천안형, 전남형(진도형, 고흥형, 나

주형 등)이 있다.5) 이중에서 충남 홍성군 결성면 방면을 본고장으로 홍성군의 서부지역

과 보령군 천북면, 서산군 해미면 및 예산군 삽교읍에서 수집되는 겹상사형이 가장 <악

보 2>의 후렴부분과 유관된다.

 <악보 3>에서 보면 겹상사의 받음선율은 3분박4박 4마디로서 이나가와형(型)의 후렴 

4분의 4박 8마디와 서로 걸맞는다. 즉 전자의 1마디가 후자의 2마디에 해당한다. 전자의 

제1,2마디는 각각 오목형(型)선율인데 후자의 마디선율도 오목형이다. 전자 제 4마디의 

가사 사앙사 디여 는 후자 제7,8마디의 시니요 와이도요 와 발음상 유사한 감이 

있다. 구성음을 보면 전자는 미라도레미의 기음 미로부터 4도윗음 종지를 하고 후자는 

(솔)라도레미의 줏대음 라로부터 4도윗음 종지를 한다.

3. 친자패(親子唄)와 경상도(慶尙道) 모노래

 한반도의 무(無)후렴 모심는 소리에는 경상도의 모노래 이외에 중부 경기도의 열소리

계(系)와 강원도의 민아리(경상도 모노래가 북진(北進)하여 강원도 민중의 비탕선율인 

강원도 아리랑과 습합되어 창출된 형태로 보이며 밭맴소리, 논맴소리로도 쓰임)가 있지

만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별(別) 노래의 구분이 있는 주된 예는 경상도 모노래 뿐이다. 

경상도 모노래의 전파범위는 인접도의 일부지역에 까지 미치지만 그 본거지는 옛 가야

지대와 신라 중심부이다. 이러한 본거지에서만 수집과정에서 시간별(別) 노래의 구분을 

듣게되며, 가사의 대구(對句)관계를 분명하게 가창한다.

 일본의 경우, 시간별 전식가 (田植歌)의 예를 쥬우고꾸, 근기(近畿) 이외에도 중부(中

部)의 석천현(石川縣)과 정망현(靜罔縣), 관동(關東)의 군마현(群馬縣)과 신내천현(神柰

川縣), 사국(四國)의 향천현(香川縣) 및 구주(九州)의 록아도(鹿兒島) 등지에서 볼 수 있

다. 전식(田植)바야시의 중심부는 쥬우고꾸지방으로 조사되어져 있다.

 전식(田植)바야시 의 의미에 관하여 우찌다씨(氏)는 그의 역저(力著)「전식(田植)바

야시(げヤレ)연구(硏究)」(웅산각(雄山閣). 1978. p.13)에서 선소리꾼이 타악기를 울리면

서 모꾼들과 교호창(交互唱)으로 전식가(田植歌)를 부르고 그것에 악기의 앙상블이 덧

4) 필자의 “日本大阪府高規市의 田植之歌와 한국 釜山市水營農廳農謠 모심는 소리의 相互關係性” 「民謠論集」제2

호 민속원 1993. p317ff. 참조

5) 필자, 「홍성의 노동요」홍성문화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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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떠들썩한 습섯은 예부터 벼농사 민족사이에 존재했던 것으로, 그 음악은 풍작기원

과 노동능률의 촉진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우찌다씨(氏) 전식(田植)바야시의 형태를 사사전(仕事田)과 대전식(大田植)으로 나눈

다. 전자는 단순히 일노래로서 능률성이 강조됨에 비해 후자는 전(田)의 신(神) 사상에 

의한 풍자기원의 기능이 두드러진 바, 다시 안예계(安藝系)의 화전식(花田植)과 비후계

(備後系)의 공양전식(供養田植)으로 대별된다. 안예계(安藝系)<도(圖)1의 나>는 보다 

화려하고 좌우에 북면인 전고(田鼓)를 사용하며 구주(九州)의 문화권에 속함에 비해 비

후계(備後系)<가>는 속도가 보다 빠르고 상하가 북면인 태고(太鼓)를 사용하며 기내(畿

內)의 문화권에 속한다고 한다. <다>는 야마구찌, 히로시마, 시마네껜의 경계지역에 위

치하며 태고(太鼓)를 쓰지않고 고형(古型)의 소박한 전가(田歌)지대를 나타낸다. <라>

는 서사적(敍事的)잦은소리(필자의 「한국의 농요 제5집」악보 1787 참조)가 주된 모심

는 소리로 되고 있는 곳이며 <마>는 안예계에 선입후제창형식(선소리꾼의 첫마디를 소

리내면 연이어서 일동이 제창함)의 네리우다가 첨가된 형태에 불과하다. <바>는 안예

계(安藝系), 비후계(備後系)의 절충형으로 전고(田鼓)를 사용하며 속도가 안예계(安藝

系)보다는 빠르고 비후계(備後系)보다는 느리다.

 이러한 유형의 모내기노래들은 한국의 가야, 신라지대 모노래와 상통한다. <악보 4>는 

<도(圖) 1>의 2.광뢰정(廣瀨町)의 모찌는 소리이다. 이는 상패(上唄)와 하패(下唄)의 선

율이 서로 같고 가사는 대구(對句)관계에 있다. <圖 1>의  백태(伯太)․전(전)․인다정

(仁多町)의 그것도 이와 동류 다. 이를 A형(型)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가야, 신라지대 

모노래도 A형(型)에 속한다. 한국의 모노래선율은 모찔 때와 모심을 때가 공통된다.

 한국(韓國) (上) 농창농창 저비루 끝에   무정하다 울오랍아

           (下) 나도 죽어 저승가서     낭군부터 섬길라오

 안예계(安藝系)의 표준형은 A+C 즉, 친자패(親子唄)+오로시(オロシ)이다. 모노래에 이

어 조리자 (「한국의 농요」 악보 1785 및 제5집 p.272이하 참조. 조리자곡(曲)은 경

남의 양산․울산․창녕․함안․고성․진양․ 양군과 경북의 일․경산․경주․칠

곡․금릉군 등지에서 수집된다.) 등의 잦은 소리를 부르는 형태에 해당한다. 오로시에는 

모꾼들(早乙女)이 매번 가사를 바꾸는 경우와 고정가사를 부르는 예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선소리꾼의 가사가 바뀐다면 멕받형식에 속하게 된다(「한국의 농요 제1집」경남 

고성군편 참조). 비후계(備後系)에도 모심기 일과(日課)가 끝날 때 부르는 오로시형(型)

이 있는데  이를 나가시(ナガツ)라 일컫는다.

 우찌다씨(氏)는 오로시의 표준가사형(型) 7․7․4에서 그 4의  구(句)가 생략되는 경우

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노래로 덮어씌우기 때문에 관행이 되어 생략되어 버렸다고 보고 

이 생략된 부분을 「歌ヅマ」라고 부른다. 한국의 A형 모노래에도 한패의 노래가 채 끝

나기전에 다음패의 노래가 소리마중 나가기 때문에 선율의 마지막마디가 짧아지는 경향

이 있어 필자는 이를 「소라마중」현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상기(上記)「제5집」악보 

1794, 1795 참조)

 안예계(安藝系)이면서 오로시 없이 친자패(親子唄)로만 구성된 예도 많다. 

 (우찌다씨(氏) 상게서(書). p.82 p.113).

<악보 5>는 비후계(備後系) 흐르는 형 (류 구조)인 B형(型)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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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패(上唄)의 가사를 보면 (얀하-사) 모내는 모습은(얀하레) 에서 모내는 모습은

앞행 ..세대의 모내는 모습은 의 끝구가 하패(下唄)의 첫구로 되는 까닭에 선소리

꾼이 먼저 내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으며, 상하패 

선율은 5마디씩으로 친자패(親子唄)와 별차이가 없게 된다. 

 

<圖 1> 쥬우고꾸 田植ばやし分布圖
 

(상패(上唄)) 오늘의 (얀하-레야) 논임자 새댁의 모내는 모습은 

(하패(下唄)) 모내는 모습은 (야-아-레) 5월(五月) 들에 핀 백합꽃

<악보 6>과 같은 상패(上唄)의 가사 2행(行)중 제2행의 가사가 a+b라고 할 때 하패(下

唄)의 가사는 야-레+b/a+b 가 된다. 상패(上唄)의 끝구 b가 하패(下唄)의 고정어 

야-레 다음에 나옴으로써 쓰인 어휘를 반복하여 쓸 뿐이다. 따라서 모꾼들이 노래하기

가 그만큼 쉬워진다. 이러한 형(型)을 특히 가쯔마(かつま)라고 일컫는다.

 한국의 모노래에 비추어볼 때 <악보 6>은 본래의 친자패(親子唄)와 다름 없던 것이나 

모꾼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가사를 늘여 왠종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한가지 방편

으로 가쯔마형(型)이 나왔다고도 해석된다. 다음 예(例)의 가사를 가쯔마에서는 상패(上

唄)로서만 부를 것이나 모노래적(的) 입장에서는 ②는 하패(下唄)가 부르기에 적합하다,

 ①. 오는가 오는가 천(川)아랫쪽을 보며는 

     모래벌에 쑥대 그늘 뿐.

 ②. 오거나 또 아니 오거나 

    내쪽에서 손은 안내 겠다

 이리하여 일본(日本) 전식(田植)바야시의 중심지인 쥬우고꾸 지방의 대표적인 전식가

(田植歌)와 묘취 패(苗取り唄)는 A형의 친자패(親子唄), C형의 오로시, B형의 흐르는 

형으로써 그중에서 A형이 경상도 모노래의 일반형에, C는 그 잦은 소리에 해당함을 지

명 관계상 대충만 언급했다. B형이 많은 비후계(備後系)지대의 모찌는소리는 A형이며, 

모를 다 심어 나갈 무렵에 부르는 잦은 모심는소리인 나가시 가 있는 B형은 그 뿌

리를 A형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으로 보아 쥬우고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

는 한국의 경상도 모노래와 상통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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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 4∼6>의 구성은 관계를 보면 모두 율(律)음계라는 솔라도레미에 속한다. 레에서 

종지하는 <악보 4>를 제외하곤 라에서 종지한다. <악보 5>는 솔 아래로 미음(音)이 약

하게나마 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는 경상도 모노래섬법(완전4도 내지 장3

도에다 단3도를 얹은 구조)과 연관되는 음이기 때문이다.

 우찌다씨(氏)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를 일본의 전식(田植)바야시와 비교 연구한바 있다

(상게서(書) pp.322ff.). 그는 전자의 긴 받음구를 하야시 고또바(はやし言葉) 라 부

르고 쥬우꼬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와의 형식상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모심는 소리 유형으로써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는 무(無)후렴의 경상도 모노래와 명백히 

형식상의 차이를 가지게 때문에 모노래에서 모꾼들중의 누군가가 잘한다 라든지 

이후후후 등의 추임새를 넣는 것과는 엄격히 다른고로 멕받형식인 상사류 중에서 진도

형(型)으로 부류되는 바이다.

 쥬우고꾸 지방의 전식(田植)바야시는 경상도 모노래와 비교 연구되어야 제격이다.

    

4. 결(結)

 필자의 현지 방문 수집자료와 CD첨부「일본문화대관(日本民謠大觀)」등을 통하여 일

본의  묘취 패(苗取り唄)와 전식가(田植歌)를 조감해 보았다.

 특히 서소리꾼과 다른 모꾼들이 교대로 부르는 노래중에서 모꾼들 노래가사가 고정적

인지 비고정적인지를 살폈다. 짧은 추임새 같은 것이 고정적으로 불리워지는 예가 적지 

않으나 메받형식의 받음구에 해당하기보담 무후렴 교창형식의 추임새(はやし言葉)의 범

주를 넘지 못하는 것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의 모내는 노래들은 쥬우고꾸 지방의 전식가(田植歌)를 일반형으로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쥬우고꾸지방의 전식가(田植歌)는 일본학자들에 의해 세 히 

분류되어 있지만 음악형식상 크게는 친자패(親子唄)(A형)(型), 흐르는형(型)(B형(型)) 

및 오로시(C형(型))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상도 모노래는 A형과 상통하는 바가 많으며, 오로시는 모노래 중심지대에서 수집되

는 그 잦은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B형(型)은 모꾼들(조을녀(早乙女))이 부

르기 쉽게 A형을 변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그런 한에서 그 뿌리를 A형에 두고 있다고 

본다면 모노래와도 무관하지 않게 된다.

 오사까의 이나가와형(型) 전식가(田植歌)의 긴 받음구는 전라도와 충남의 모심는 소리

인 멕받형식의 상사류와 유관하며 특히 홍성군 결성지방을 본고장으로 하는 겹상사의 

받음구와 

부합하는 점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쥬우고꾸지방의 전식가(田植歌)는 상사류에 속하는 진도의 모심는 소리보담 경상

도 모노래와 비교 연구해야 제격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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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太町 田植唄 (素. 93-11- )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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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太町 田植唄 계속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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伯太町 田植唄 계속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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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登 田植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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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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鉢塚の田植え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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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가와型①과 겹상사②의 (받)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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苗取刂唄
 

- 모찌는 소리 -

선율은 상패(象牌)와 하패(下唄)가 같음.

○ (상패(上唄)) 야아레 이쪽에나 며누님은 어디서 낳

지

   (하패(下唄)) 야아레 벼의야 벼이삭의 수염에서 낳

지

○ (상(上)) 야아레 도랑물은야 물여울은야 물레방안

   (하(下)) 야아레 누굴 긴다리나야 빙빙 돈다

○         야아레 쌀이 됐으며는야 무슨 쌀로

           야아레 신께 받칠 술빋는 쌀로

○         야아레 물이 됐으며는야 *도다의 물로

           (*富多라는 村名)

           야아레 도다 젊은이의 화장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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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레 돌이 됐으며는야 도다의 돌로

           야아레 도다 젊은이의 玉돌로

○         야아레 대나무가 되고파야 도다의 대로

           도다 젊은이의 사꾸하찌 대로

○         야아레 쌀이 되고파 나 도다의 쌀로

           야아레 도다 젊은이의 밥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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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植左下唄(本調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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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植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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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日本語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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